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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할 태도가 일-가정 양립 갈등에 미치는 효과

김은경*ㆍ심준섭**
1)   

논 문 요 약

현 정부 들어 직장 여성이 일과 가족 사이에서 경험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적 대안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가족 내 성역할 

태도가 여성의 일･가정 양립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정내 성역할 평등성이 직장내 성차별, 직무만족도, 결혼만족도를 매개로 일･가정 양립에 미

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평등한 성역할 인식이 직장내 성

차별을 감소시키고 결혼만족도를 증가시키며, 결혼만족도와 직무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일･가정 

양립갈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일･가정 양립 갈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 간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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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어느 사회라도 전통적 가족 가치관에서 새로운 가족 가치관으로의 전환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

은 아니다. 전통사회와 새로운 사회의 가치관 간에 충돌과 부조화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남아 

선호사상과 남존여비로 표현되는 전통적인 남성중심 사회관과 가족관은 우리사회에서 종종 성차

별적 시각으로 나타나고 있다(Sainsbury, 1994; O’Connor, 199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

통적 가치관은 점차 붕괴되고 있으며, 남녀간의 성역할이 빠른 속도로 무의미해지는 것 역시 사

실이다.

이 같은 가치관의 변화는 남편의 역할로 고정되어 왔던 가족 부양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아내

에게 그 역할을 분담시킴으로써 가족부양에 대한 의식 변화를 불러왔다. 이러한 경제적 역할분담

에도 불구하고 가사와 돌봄에 대한 분담 문제에서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김

혜정, 2011; 채화영･이기영, 2013; 박신아, 2015). 가사와 돌봄은 여전히 여성의 책임과 역할로 

여겨지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가사와 돌봄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낮게 평가되어 왔으며(Oakley, 

1974; Sainsbury, 1994; Lewis, 1997; 원숙연, 2015), 사회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정

책 혜택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왔다(Lewis, 1997).

이러한 가치관의 부조화 속에서 여성은 일과 가족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사회적 활

동인 일(work) 측면에서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은 여성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임신 순번제, 

육아휴직 순번제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의협신문, 2016; 한겨레, 2016 

등)1). 또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가족

(family) 측면에서 가족 돌봄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여성에게만 지우는 전통적인 가치관은 그대

로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일과 가정 사이의 갈등은 여성으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여성이 일과 가족 사이에서 경험하는 갈등을 저출산의 요인으로 보고 ｢저출산･고령사

회 정책｣에서 일과 가족 사이에서 여성의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계획을 3차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2) 현재 추진 중인 일･가정 양립 정책은 가족 돌봄의 ‘사회적 인식전환과 그 실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책학 분야에서 일･가정 양립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과 가정 양립 갈등의 영향

1) 실제로 2015년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관련법 점검현황에서 총 978개 업체 중 위법사례가 223건에 달했으며, 
위반 내용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143건), 출산전후휴가 미지급(33건), 야간 휴일근로 제한(32건), 임
신한 직장인 해고 등이었다(파이낸셜뉴스, 2016). 

2) 대한민국 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http://precap.go.kr/poli_basi1.lo(검색일 :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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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요인을 찾거나(Michel et al., 2010; 이진숙･최원석, 2012; 이정은, 2012; 채화영･이기

영, 2013; 손영미･박정열, 2015; 박신아, 2015; 양정선, 2015; 원숙연,2015; 강혜련･최서연, 

2001), 반대로 일･가정 양립 갈등이 다른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Hammer et al., 

2011; 이진숙･최원석, 2012; 강혜련･최서연, 2001; 강혜련･임희정, 2000), 정책의 실태를 분석하

여 당면한 문제와 그 해결책을 모색한 연구(김혜정, 2011; 김은정, 2013; 유해미, 2013; 문은영･
장명선, 2014; 한영선･이연숙, 2015)가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에는 일과 가정에 대한 갈등에 대

해 여성의 문제에서 남성의 문제로 관점을 달리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

다(채화영･이기영, 2013; 원숙연, 2015). 이처럼 최근의 정책 방향과 학문적 연구들은 공통적으

로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경험하는 일･가정 갈등이 감소되지 않는 주

된 원인을 여성의 정서적 측면에서 찾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요인을 가족과 노동의 형태에

서 찾고 있으며(원숙연, 2015), 특히 가족의 영역에서는 남편의 지원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가정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경험적으

로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더욱이 기존의 일･가정 갈등에 대한 정책학 연구는 대부

분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전통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 내 성역할 태도(혹은 인식)가 여성의 일･가정 양립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성역할태도가 직장내 성차별, 직

무만족도, 결혼만족도를 매개로 일･가정 양립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일･가정 양립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구체적인 인과관

계를 규명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논의

1. 일･가정 양립 갈등에 대한 논의

일･가정 양립 갈등(work-family conflict)은 일과 가정이라는 두 영역에서 양립하기 어려운 역

할 압력이 존재하는 역할 간 갈등을 말한다(Greenhaus & Beutell, 1985). Greenhaus & 

Beutell(1985)은 일･가정 양립 갈등을 역할 간 갈등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시간에 기초한 갈등

(time-based conflict), 압력에 기초한 갈등(strain-based conflict), 행위에 기초한 갈등

(behavior-based conflict)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조직행태론은 일･가정 양립 갈등의 원인인 역할갈등을 설명하는 이론모형을 제시

하고 있다. 조직에서는 개인의 행동을 유도하는 역할 압력이 존재하는데, 이는 조직 내에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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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건이나 환경적 조건에서 비롯되는 당연한 상황이라고 본다(Grzywacz, et al., 2008; 손승영, 

2005).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의 역할 압력은 일과 가정 간의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조직행태론 이외에도 역할이론, 생태계 이론, 보존이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 

갈등에 접근하고 있다(Grzywacz, et al., 2008). 이 같은 이론들은 일과 가족의 갈등이 어떻게 발

생했고, 또한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설명하고(Grzywacz, et al., 2008), 나아가 젠더의 관점에서 

일･가정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Bellavia & Frone, 2005; Grzywacz, et al., 2008; 김

혜정, 2011). Frone et al.(1997, 1992)은 일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과 가정이 일에 미치는 영향으

로 구분하여 일과 가족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Frone et al., 1997; 1992). Bellavia & 

Frone(2005)은 일･가정의 양립 갈등이 오히려 만족감과 같은 결과와 관련되거나 수요와 관련된 

일, 가정에 대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일과 가정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의를 따라 최근에는 일･가정에서의 갈등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Stains, 

1980; Greenhaus & Beutell, 1985; Kahn, 1964; 송다영 외, 2010; 이진숙 외, 2011 등). 구체

적으로, 분리모형(segmentation model), 갈등모형(conflict model), 보상모형(compensation 

model), 및 전이모형(spillover model)으로 세분화된다. 

먼저, 분리모형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초기 연구모형으로서 공적 공간(직장, 남성)과 사적 공

간(가정, 여성)으로 분리한 관점으로 두 공간을 서로 영향이 없는 독립적 관계로 보는 시각이다

(Stains, 1980; 송다영 외, 2010). 이 모형은 개인이 두 영역 중 한 영역에 귀속되어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Stains, 1980). 다음으로 갈등모형은 일과 가정 두 영역의 역할

이 충돌하는 대립적 관계에서 동시에 높은 수준의 요구들이 발생함으로써 갈등이 발생된다고 주

장한다. 따라서 한 영역의 역할에 대한 몰입은 또 다른 영역의 역할에 대한 소홀로 이어질 수밖

에 없다는 것이다(Greenhaus & Beutell, 1985; Kahn, 1964; 이진숙 외, 2011). 반면에 보상모형

은 두 영역 중 한 영역에서 자신의 욕구 혹은 만족을 채우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본

다. 즉, 일과 가정 중 하나의 역할만 수행함으로써 소외된 영역에서의 박탈감을 역할을 수행하는 

영역에서 보상한다는 시각이다(Greenhaus & Beutell, 1985; Kahn, 1964; 이진숙 외, 2011). 마

지막으로 전이모형은 일과 가정 영역은 상호 유기적 관계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한 역할에서 얻

는 만족감, 박탈감 등이 또 다른 영역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전이모형은 

부정적 전이모형과 긍정적 전이모형으로 세분화된다. 부정적 전이모형에는 일이 가정을 저해하는 

경우(work interference family)와 가정이 일을 저해하는 경우(family interference work)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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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긍정적 전이모형에는 일이 가정을 촉진하는 경우(work family facilitation)와 가정이 일을 

촉진하는 경우(family work facilitation)로 구분된다. 이 모형은 요인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고 일과 가정 관계에서 동시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관점이다(안은정, 

2013; 박신아, 2015 등).

일･가정 양립 갈등에 관한 국내 연구는 대부분 전이모형에 기초하고 있다(이진숙 외, 2011; 

이정은, 2012; 이경례 외, 2014; 한영선 외, 2014; 원숙연, 2015a; 원숙연, 2015b; 손영미 외, 

2015; 박신아, 2015; 양정선, 2015 등). 먼저, 조직행태의 관점에서 접근한 이진숙 외(2011)의 

연구는 기업의 복리후생제도가 일･가족 양립 갈등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음을 확인하고 기업에 

적용되는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의 적극적 실천을 강조하였다. 한영선 외(2015)의 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프로그램들 중에서 출산 휴가제도, 보육비 지원은 첫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유연근무 제도는 두 번째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원숙연(2015b)의 연구는 일과 가정 간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정서적 자

원보다는 사회적 자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사회적 자원은 고학력의 고임금일수록, 남

편에게 지지를 받을수록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시각에서 양정선(2015)은 월평

균 소득과 일자리 만족도가 높을수록, 육아휴직 사용이 용이할수록 일･가정 양립 효과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근무시간과 일･가족 양립 갈등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밖에 직업, 지위에 따라 일･가정 양립 갈등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연구들도 있다. 

박신아(2015)는 직업, 지위에 따라 일과 가정의 갈등 수준과 해소 전략이 양극화될 수 있음을 주

장하면서, 전문 사무직에 비해 기술･단순 노무직 여성의 경우 일･가족 양립 갈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거나 반대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들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가정생활이 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보다는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론적, 실증적 토대 위에서 본 연구는 부정적 전이모형과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일･가정 양립 갈등의 영향요인

기존 연구들은 일･가정 양립 갈등의 다양한 원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영향요인들 중에서 성역할 태도(혹은 인지), 결혼 만족도, 직무 만족도, 직장내 성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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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1) 성역할 태도

성역할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 사회, 문화 속에서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기대되는 일련의 

행동과 역할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정내 성역할 태도(gender-role attitudes)는 가정에

서의 노동시간, 노동분담 태도 등 가족 내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나 인식을 말한다(이

진숙 외, 2012; 김영미 외, 2013; 손영미 외, 2015). 

가정내 성역할 태도는 전통적인 태도와 현대적인 태도로 구분될 수 있다(Osmind & Mrtin, 

1975; 이진숙･최원석, 2012; 심미혜･Endo, 2013). 전통적인 태도는 성역할에 대한 보수적인 시

각을 의미하는데, 남성은 가족의 생계 부양을 책임지며, 노동시장에서 유급 노동자로서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우위를 점한다. 반면, 여성은 전업주부 또는 가족 돌봄의 담당자로서 노동시장에

서 무급 노동자이며 경제적･사회적 권리에서 남성보다 취약하다는 것이다(Osmond & Martin, 

1975; Hobson et al., 2002; 한국여성연구소, 2014). 이와 달리 현대적인 태도는 남녀간 성역할

에 대한 고정관념을 비판한다. 따라서 가족 돌봄이나 가사노동, 노동시장에서 성역할에 대한 구

분 없이 남녀를 평등한 것으로 본다(Osmond & Martin, 1975; Hobson et al., 2002; 한국여성

연구소, 2014). 이처럼 현대적인 시각은 남녀 간의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경계의 붕괴를 반영

하고 있다(Maume, 2006).

개인의 성역할 태도에 대한 상이한 접근은 사회 정책이나 제도 도입, 실행 방식 등에서 커다

란 차이를 불러온다. 실제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초창기 모성보호 제도를 기반으로 하였으

나, 가족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성역할의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정책 대상 집단이 남성으로

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여성의 일･가정 양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지지나 도움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성역할 태도가 일･가정 양립 갈등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효과와 매개변수들을 통

한 간접효과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직접효과의 경우, 성역할 태도는 직접적으로 일･가족 양립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ycan & Eskin, 2005; Michel et al., 2011; 이진숙･최

원석, 2012; 김유리･김은정, 2015). Aycan & Eskin(2005)은 가족 역할의 가중, 남편의 지지 등 

가족 스트레스 요인들이 일･가정 양립 갈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서 이진

숙･최원석(2012)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일･가정 양립 갈등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가 성역할 태도와 일･가정 갈등 간의 관계

를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지만, 표본 크기가 116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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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분석결과의 외적타당도 측면에서는 커다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엄마

와 아내로서의 역할에 대한 스스로의 기대가 커질수록, 자신이 수행하는 직장에서의 역할과 가정

에서의 역할은 충돌될 수밖에 없다(박기남, 2009; 이진숙･최원석, 2012). 비슷한 시각에서, 일･가

정 양립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남성들은 성역할 태도도 더 진보적이며 부모역할 갈등

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리･김은정, 2015).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성역할 태도가 일･가정 양립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

다. 특히, 직장여성이 평등한 성역할 가치관을 지니고 있을수록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고자 하는 

역할 갈등은 줄어들게 된다는 시각이다.

다음으로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의 경우, 성역할 태도는 결혼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에서의 성별 구분 없는 평등한 가사노동

은 직장여성의 결혼생활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결혼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Repetti, 1989; Lye & Biblarz, 1993). 특히, 남편의 소극적인 가사 지원은 결혼 만족도를 떨어

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이진숙･최원석, 2012).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의 완화는 부부간 

생활의 공유, 공동 가사 및 육아로 이어짐으로써 부부간의 사랑과 가족애를 증진시킨다(이진숙･
최원석, 2012). 

마지막으로, 성역할 태도와 직장내 성차별 인식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만, 유사한 선행연구에서 성역할 특성과 남녀평등 의식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영자, 2000). 또한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닌 경찰 공무원일수록 상사 및 동료와의 대인관계에서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권혜림, 2013).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조직의 리더가 

높은 성평등 인식을 가질수록 여성 관리자가 경험하는 성차별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

한･신동은, 2014). 이러한 결과들은 직장여성이 가족 돌봄이나 가사노동에서 남녀를 평등한 주체

로 인식할수록, 이들이 직장 내에서 인식하는 성차별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에 대한 태도를 성역할에 대한 평등성 수준으로 보고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 들을 설정하였다.

<가설�1>�직장�여성의�가정내�성역할�평등성이�높아질수록�직장내�성차별�인식은�감소할�것이다.

<가설�2>�직장�여성의�가정내�성역할�평등성이�높아질수록�일･가정�양립은�증가할�것이다.
<가설�3>�직장�여성의�가정내�성역할�평등성이�높아질수록�결혼�만족도는�증가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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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내 성차별

직장내 성차별은 조직 문화에서 비롯된 성 불평등과 동일한 개념이다. 차별은 같은 사람을 다

르게 대우하거나 다른 사람을 같게 대우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 개념에 성(sex)의 추

가되면서 성차별로 구체화된다. 따라서 성차별은 동등한 교육을 받고, 동일한 절차에 따라 조직

에 채용된 남녀 근로자에 대해 성별에 따른 차별적 업무가 할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조직문화에

서 발생하는 성차별 현상에는 채용 시 차별, 성별 직무분리, 남성 중심 조직문화, 기업 차원에서 

가사노동과 육아, 간병, 노인 돌봄에 대한 책임을 여성의 문제로 간주하는 것, 직장 내 성희롱 등

이 있다(강현아 외, 2000; 한국여성연구소, 2014). 이러한 선행 논의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직장내 성차별을 채용에 대한 차별, 승진에 대한 차별, 급여에 대한 차별, 업무에 대한 차별, 및 

구조조정에서의 차별로 조작화하였다.

조직에서 성차별은 흔히 유리벽(glass wall) 혹은 유리천장(glass ceiling)으로 불리며, 조직내 

여성의 활동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수직적이며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에서 여성

은 차별의 대상이 되기 쉽다. 더욱이, 결혼 여성의 경우에는 ‘가사노동’, ‘육아’, ‘돌봄’ 등이 직장

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으로 인해 직무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러한 직장내 성차별은 여성으로 하여금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

고 있다(김혜정, 2011; 김순희, 2014). 

또한 직장내 성차별이 직장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김혜숙･장재

윤, 2002; 김은희, 2012). 특히, 전통적인 조직문화와 관례가 유지되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여성

일수록 남성에게 상대적으로 차별을 느끼고 그 결과 직무 만족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손승

영, 2005; Grzywacz et al., 2008:452; 박신아, 2015). 이와 유사한 김은희(2012)의 연구에 따르

면, 남녀 공무원 모두 업무, 근무평정, 표창 및 포상 과정에서 차별이 있다고 인식할수록 직무만

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 들을 설정하였다. 

<가설�4>�직장�여성의�직장내�성차별�인식이�증가할수록�직무�만족도는�감소할�것이다.

<가설�5>�직장�여성의�직장내�성차별�인식이�증가할수록�일･가정�양립은�감소할�것이다.

3) 직무 만족도

직무 만족도(job satisfaction)는 근로자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나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성적･정서적 상태 또는 피고용 근로자의 근무 지향성(employee work 

orientations)을 나타낸다(방하남･김상욱, 2009; Judge et al., 2012). 조작적 정의 측면에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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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서 조직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호의적 인식 및 평가와 관련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이영면, 2005). 직무 만족도의 측정을 위해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이용

되고 있는 직무기술지수(job description index: JDI)에서 Smith, Kendall & Hulin(1969)은 직무

만족도를 구성하는 5개 요소들로 직무 자체, 승진기회, 임금, 상사, 동료를 제시하였다. 비슷하게, 

Vila & Garcia-Mora(2005)은 직무 만족의 차원을 임금, 직업 안정성, 직무자체, 근로시간, 근로 

스케줄, 근로 조건으로 구분한다. 국내 연구에서, 백병부･황여정(2009)은 직장 만족도를 임금, 고

용 안정성, 인사제도, 복리후생제도로 구성된 제도적 만족도와 인간관계, 사회적 평판을 포함한 

정서적 만족도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 만족도를 제도적 요

인인 임금, 소득수준, 근로시간, 인간관계, 복리후생, 및 전반적인 만족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Michel et al.(2011)은 직무특성을 포함한 직무만족도를 일가정 양립갈등의 중요한 선행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최근 국내 박현정(2016)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 만족도와 일-가정 갈등 간

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

였다. 

<가설�6>�직장�여성의�직무�만족도가�높아질수록�일･가정�양립은�증가할�것이다.

4) 결혼 만족도

결혼 만족도(marital satisfaction)는 개인이 결혼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부정적 감정을 반영하

는 개인적 태도로서(Johnson et al., 1986: 김연수, 2007 재인용) 전반적인 결혼생활을 통해 주관

적으로 느끼는 정서적 충족감, 행복, 기쁨 등을 의미한다(Hawkins, 1968; 김연수, 2007).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인구 사회학적 변수들인 학력, 

결혼기간, 직업유무, 자녀유무, 수입 등이 결혼 만족도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규련, 

1984; 권복순 외, 2006). 특히, 맞벌이 또는 임금노동 여성의 취업 후 가족 내 역할 분담 정도에 

따라 맞벌이 여성의 결혼 행복도가 달라지는데(김경신 외, 1996; 조희금, 1999), 특히 부부가 서

로를 평등하게 인식할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동원 외, 1998). 즉, 맞벌

이 여성은 남편에 비해 가사와 양육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 결혼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 결과 

일･가정 양립 갈등은 커지게 된다(이진숙･최원석, 2012). 이처럼 선행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결혼 

만족도를 일･가정 양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

과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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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7>�직장�여성의�결혼�만족도가�높아질수록�일･가정�양립은�증가할�것이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지금까지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일･가정 양립 갈등 수준을 측정하고,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요인

들이 어떤 변수들을 매개하여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가족 내에서의 성역할 태도가 직장 여성의 일･가정 양립 갈등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가정내 성역

할 평등성이 직장내 성차별, 직무만족도, 결혼만족도를 매개로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외생변수인 성역할 평등성을 독립변수로 설정

하고, 내생변수인 직장내 성차별, 직무 만족도, 결혼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였고, 일･가정 

양립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또한 연구모형에서 제시

된 경로들의 설정 근거를 기술한 연구가설 들은 아래 <표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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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가설

가설 내 용

H1 직장 여성의 가정내 성역할 평등성이 높아질수록 직장내 성차별 인식은 감소할 것이다.

H2 직장 여성의 가정내 성역할 평등성이 높아질수록 일･가정 양립은 증가할 것이다.

H3 직장 여성의 가정내 성역할 평등성이 높아질수록 결혼 만족도는 증가할 것이다.

H4 직장 여성의 직장내 성차별 인식이 증가할수록 직무 만족도는 감소할 것이다.

H5 직장 여성의 직장내 성차별 인식이 증가할수록 일･가정 양립은 감소할 것이다.

H6 직장 여성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일･가정 양립은 증가할 것이다.

H7 직장 여성의 결혼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일･가정 양립은 증가할 것이다.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성역할 평등성이 종속변수인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직장내 성차별, 직무 만족도, 결혼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들 5개 변수들은 모

두 잠재변수로 각각 측정문항들에 의해 측정되었다. 각 측정문항은 문헌검토 결과와 선행연구들

에서 제시된 측정문항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선정되었다. 다음의 <표 2>는 5개 잠재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이용된 18개 측정문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생잠재변수인 성역할 평등성은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현대적 태도, 

즉 부부 평등 인식을 측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성역할 평등성의 측정변수의 경우 현대적 태

도의 평등의식을 반영한 문항을 탐색적으로 측정한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평등의식, 

맞벌이 부부간 가사의 분담에 대한 평등의식, 부동산 등 재산의 공동명의에 대한 평등의식 등을 

측정하는 3개 문항이 이용되었으며, 모든 문항에는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

점)”의 4점 리커트 척도가 사용되었다3). 응답치에 대한 분석이 용이하도록 분석과정에서 역코딩

이 실시되었다.

내생잠재변수인 직장내 성차별은 직장에서 여성이 인식하는 성차별 경험을 측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승진과정에서의 차별, 교육･연수의 차별, 해고 차별 

등을 측정하는 5개의 문항이 이용되었으며, 모든 문항은 “정말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응답치에 대한 분석이 용이하도록 역코딩이 

실시되었다. 직무 만족도는 다차원적인 직무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임금, 일의 내용, 근로환경, 근로시간, 개인의 발전가능성, 성과에 대한 인정

3) 4점척도는 중심경향(central tendency)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문에 사용하는 5점척도로 분석된 연
구물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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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6개 문항들이 사용되었다. 모든 문항은 “매우 만족(1점)”에서 “매우 불만족(5점)”의 5점 리커

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응답치에 대한 분석이 용이하도록 역코딩이 실시되었다. 결혼 만

족도는 결혼 생활에 대한 행복감을 묻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매우 불행하다(1점)”에서 

“매우 행복하다(10점)”의 10점 척도를 사용해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일･가정 양립은 직장 여성의 일과 가정생활 간의 관계를 측정하는데 초점이 맞춰

졌다. 이를 위해 일에 대한 가족의 인정, 일을 통한 가정생활 만족, 가족의 인정과 업무 열의 등

을 측정하는 3개의 문항이 사용되었고, 모든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응답치에 대한 분석이 용이하도록 역코딩이 실

시되었다.

잠재변수 측정문항 측정문항 평균 표준편차

일-가정
양립

갈등1 일을 함으로써 식구들한테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02 0.62

갈등2 일을 함으로써 가정생활도 더욱 만족스러워진다. 3.02 0.61

갈등3 식구들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주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 2.84 0.68

결혼 
만족도

행복
전체적으로 보아 현 남편과의 요즈음 결혼 생활에 대한_님의 느낌
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숫자에 응답해 주십시오.

6.81 1.72

직장내 
성차별

차별1
사람을 뽑을 때 비슷한 조건이면 여자보다 남자를 더 선호하는 편
이다.

1.85 0.69

차별2
경력이 같거나 비슷해도 남자직원이 여자직원보다 승진이 빠른 편
이다.

1.85 0.70

차별3
직급이 같거나 비슷해도 남자직원의 월급이나 수당이 여자직원보
다 많은 편이다.

1.85 0.71

차별4
비슷한 업무를 해도 남자 직원이 여자 직원보다 교육이나 연수받
을 기회가 더 많다.

1.80 0.67

차별5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 남자 직원보다 여자 직원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1.82 0.69

직무
만족도

만족1 임금 또는 소득수준 2.92 0.77

만족2 일의 내용 3.37 0.72

만족3 근로환경 3.30 0.72

만족4 근로시간 3.30 0.76

만족5 개인의 발전가능성 3.11 0.75

만족6 성과에 대한 인정 3.07 0.71

성역할
평등성

태도1 여성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 2.56 0.74

태도2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3.07 0.68

태도3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2.69 0.79

<표 2> 변수의 측정 및 기술통계 (N=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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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원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4년 6월에 실시한 여성가족패널 5차 데이터

이다.4) 조사를 위해 인구 주택조사의 일반 조사구를 기준으로 각 시도별로 조사구를 설정한 후, 

조사구 내의 가구 수에 비례한 확률비례 계통추출 방법으로 1,700개의 조사구를 표본추출 하였

다. 선정된 조사구 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 가구원이 속한 조사대상 가구를 우

선순위로 하여 여성 가구원 10,000명을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1개 표본 조사구에서 5가구를 

계통적 표본추출한 결과, 실제로 4-5가구가 추출되었다.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추출된 9,068가구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여성 9,997

명이 패널로 이용되었다. 2007년부터 9,997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고, 본 연구에

서 활용된 5차 자료(2014년)에는 7,746명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표본 중에서 

측정변수들에 공통적으로 응답한 대상 1,033명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즉, 직장 여성들로 결혼 

후 일과 가정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응답자들만 분석에 포함되었다. 본 연

구에 활용된 패널 데이터는 여성 개인에게 고유번호(ID)를 부여하여 추적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수집되며, 따라서 연령이 조사되지 않는다.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들을 학력 별로 구분해 보면, 고

등학교 졸업 365명(35.3%), 4년제 대학졸업 354명(34.3%), 전문대학 졸업 314명(30.4%)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분석결과

1. 측정모형 평가: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본 연구는 설문자료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의 추정을 위해 IBM SPSS 22와 AMOS 22를 사용

하였다. 모형의 식별을 위해 자유도와 과다식별 모형 여부를 검토하였다. 모수는 원 데이터의 공

분산행렬을 계산한 후 추정되었으며, 모수 추정 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ML)이 활용되었다. 구조

방정식모형의 분석은 측정모형 평가와 구조모형 평가의 2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측정모형의 신

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뒤, 다음으로 관찰된 데이터를 <그림 1>의 연구모형에 적합시키는 작업

을 통해 모수들이 추정되었고, 모수 추정치의 유의도를 기반으로 연구가설 들에 대한 통계적 검

증이 이루어졌다.

측정모형 평가는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통해 잠재변수의 측정지표들이 잠재변수

4) 본 여성가족패널 5차 자료는 여성가족패널(http://klowf.kwdi.re.kr/)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http://klowf.kw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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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얼마나 적절히 대표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측정모형의 신뢰도를 검증

하기 위해 내적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 α, 종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다중상관

제곱(SMC)이 이용되었다(심준섭, 2015, 2013). 분석결과, Cronbach α는 일･가족 양립 갈등

(.80), 직장내성차별(.95), 직무만족도(.87)는 높은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보였다. 반면, 성역할 평

등성은 α=.52로 내적일관성 신뢰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신뢰도는 성역할 평등성

(0.53)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변수들은 0.81-0.95로 기준인 0.6(Fornell & Larcker, 1981; 

Bagozzi & Yi, 1988)을 상회하였다. 

타당도 평가는 구성개념 타당도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로 구분하여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해 측정변수의 표준화된 요인적재치를 검토하였

다. 일･가정 양립갈등(갈등1), 직무만족 1문항(만족1), 성역할 평등성 3문항(태도2, 태도4, 태도6)

을 제외한 모든 지표들이 0.70 이상의 높은 표준화적재치를 나타냈으며 <0.05를 기준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성역할 평등성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잠재변수들의 

수렴타당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판별타당도는 추출평균분산(AVE)을  사용하였

으며, AVE와 잠재변수간 상관관계 제곱()의 크기를 비교하였다(Fornell & Larcker, 1981). <표 

4>에 나타난 것처럼 잠재변수들의 AVE는 0.28-0.78이었고,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제곱값

() 0.01-0.14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반적으로,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결과는 성역할 태도를 제외한 3개 잠재변수들

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단, 결혼만족도는 단일문항으로 제외). 

성역할 평등성의 미흡한 신뢰도와 타당도는 패널조사 당시 잠재변수를 전제로 설문 문항들이 구

성되지 않았던 점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평가된다. <표 3>은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결

과를 정리한 것이다.

잠재변수 측정문항 표준화(요인)적재치 SMC( ) Cronbach α C.R.

일-가정 양립

갈등1 0.89 0.80

.80 .81갈등2 0.80 0.63

갈등3 0.61 0.37

결혼 만족도 행복 1.00 1.00 - -

직장내 성차별

차별1 0.80 0.64

.95 .95
차별2 0.90 0.80

차별3 0.90 0.80

차별4 0.92 0.84

<표 3>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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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잠재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변수 성역할 평등성 직장내 성차별 직무만족도 결혼만족도 일가정 양립

성역할 평등성 0.28

직장내 성차별 -0.11 0.78

직무만족도 0.03 -0.07 0.54

결혼만족도 0.10 -0.03 0.12 -

일가정 양립 0.37 -0.09 0.24 0.11 0.60

주: 대각선 값은 AVE
결혼만족도는 단일 문항임

2. 연구모형 검증: 잠재변수 경로분석(latent variable path analysis) 

연구모형의 검증은 전반적인 적합도에 대한 평가와 잠재변수들간의 개별적인 경로에 대한 평

가 및 연구가설의 검증 절차로 진행되었다. 전반적인 모형 적합도 평가를 위해 적합도 지수들이 

이용되었다. <표 5>에 제시된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면, 값은 3054.86(df=12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0). 그러나  지수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다른 주요 절대적합도

와 상대적합도 지수들이 함께 고려되었다. 구체적으로, NFI(0.96), TLI(0.95), CFI(0.96), 

RMSEA(0.05), SRMR(0.03)으로 모든 지수들이 일반적인 적합도 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따라서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5). 

5) NFI, TLI, CFI의 해석에 대한 연구자들 간의 차이가 있으나, 그 값이 0.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RMSEA, SRMR의 경우, 그 값이 0.05 이하면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차별5 0.91 0.83

직무 만족도

만족1 0.56 0.31

.87 .88

만족2 0.82 0.67

만족3 0.84 0.71

만족4 0.74 0.55

만족5 0.74 0.54

만족6 0.70 0.49

성역할 평등성

태도1 0.49 0.24

.52 .53태도2 0.61 0.37

태도3 0.4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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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 지수
() NFI TLI CFI RMSEA SRMR

3054.85(126) 0.96 0.95 0.96 0.05 0.03

<표 5> 모형 적합도 지수

연구모형의 전반적 적합도에 대한 검증과 함께, 연구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잠재변수들간의 

경로계수를 평가하였다. <그림 2>는 경로계수(괄호 안은 표준화 경로계수)를 표시한 잠재변수경

로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표 6>은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가설들 각각의 검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외생변수인 성역할 평등성이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성역할 태도가 직장내 성차별에 

미치는 효과는 가설의 예측방향(-)과 일치된 결과가 나타났으며, 경로계수는(=-.12)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7.06, <0.001)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직장인이 부부간 성역할

이 평등하다고 인식할수록 직장 내 성차별 역시 적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여성 직

장인의 가정내 평등 의식이 높을수록 직장 내에서도 남녀 간에 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

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가설 H1은 지지되었다.

성역할 평등성이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효과는 가설의 예측방향(+)과 일치된 결과가 나타났

으며, 경로계수는(=.36) 통계적으로 유의미한(=17.92, <0.001)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직장 여성이 부부간 성역할이 평등하다고 인식할수록 일･가정 양립 가능성이 증가함을 보여

준다. 즉, 부부간의 평등한 성역할은 직장 여성의 일･가정 양립 갈등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보여

준다. 따라서 연구가설 H2는 지지되었다.

성역할 평등성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가설의 예측방향(+)과 일치된 결과가 나타났으

며, 경로계수는(=.1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6.65, <0.001)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 여성이 부부간 성역할이 평등하다고 인식할수록 결혼 만족도가 증가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연구가설 H3은 지지되었다. 

매개변수인 직장내 성차별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가설의 예측방향(-)과 동일한 결과

가 나타났으며, 경로계수는(=-.07) 통계적으로 유의미한(=-5.63, <0.001)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 여성이 직장내 성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직무 만족도가 낮아짐을 보

여준다. 따라서 연구가설 H4는 지지되었다.

직장내 성차별이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효과는 가설의 예측방향(-)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

으며, 경로계수는(=-.03) 통계적으로 유의미한(=-2.11, <0.05)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직장 여성이 직장내 성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일･가정 양립 가능성이 감소함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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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즉, 직장내 성차별은 일･가정 양립 갈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연구가설 H5는 지지되었다.

또 다른 매개변수인 직무 만족도가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효과는 가설의 예측방향(+)과 동일

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경로계수는(=.22) 통계적으로 유의미한(=16.94, <0.001)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 여성의 직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 가능성이 증가함을 의미

한다. 즉, 직무만족도는 일･가정 갈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연구가설 H6은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결혼 만족도가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효과는 가설의 예측방향(+)과 동일한 결과

가 나타났으며, 경로계수는(=.06) 통계적으로 유의미한(=5.24, <0.001)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직장 여성의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 가능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즉, 결혼 만족도는 일･가정 양립 갈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

서 연구가설 H6는 지지되었다. 

<그림 2> 잠재변수경로분석 결과

주: 비표준화 계수(괄호 안은 β)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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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가설의 검증 결과

가설 내용  
검증
결과

H1
직장 여성의 가정내 성역할 평등성이 높아질수록 직장내 성차별 인식은 감소할 
것이다.

-.12 -7.06 지지

H2 직장 여성의 가정내 성역할 평등성이 높아질수록 일･가정 양립은 증가할 것이다. .36 17.92 지지

H3 직장 여성의 가정내 성역할 평등성이 높아질수록 결혼 만족도는 증가할 것이다. .11 6.65 지지

H4 직장 여성의 직장내 성차별 인식이 증가할수록 직무 만족도는 감소할 것이다. -.07 -5.63 지지

H5 직장 여성의 직장내 성차별 인식이 증가할수록 일･가정 양립은 감소할 것이다. -.03 -2.11 지지

H6 직장 여성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일･가정 양립은 증가할 것이다. .22 16.94 지지

H7 직장 여성의 결혼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일･가정 양립은 증가할 것이다. .06 5.24 지지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일과 가정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한다.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은 직장 여성들에게 일 또는 가정이라는 이분법적 선택을 강요한다. 특히, 남성 중심의 가

치관 속에서 여성의 역할은 주로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로 한정됨으로써 일과 가정의 선택 상황

은 가정의 선택과 그에 따른 경제활동으로부터 이탈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불평등한 성･역할 시각은 여성으로 하여금 일과 가정 사이에서 갈등을 지속시키는 주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성역할 태도가 일･가정 양립 갈등에 미치는 효

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역할 태도가 직무 만족도, 결혼 만족도, 및 직장 내 성차별

을 매개로 일･가정 양립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직장여성이 평등한 성역할 인식을 지닐수록 일･가정 양립 갈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등한 성역할은 직장내 성차별 인식을 감소시키는 반면, 결혼만족도를 증대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직무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일･가정 양립 갈등은 감소하며, 결혼만

족도가 높아질수록 일･가정 양립 갈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장내 성차별은 일･
가정 양립 갈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단편적인 연

구들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갈등의 영향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

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문적 가치를 지닌다. 이상의 분석결과가 일･가정 양립 정책 측면

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가정 내 성역할 태도의 변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부부간 성역할에 대한 인식 개선은 결혼 만족도를 증대시킴은 물론 일･가정 양립 갈등을 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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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일･가정 양립갈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정내 남녀간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개

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직장내 성차별은 일･가정 양립 갈등에 직접효과는 물론, 직무 만족도를 매개요인으로 한 

간접효과를 발생키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내 성차별을 감소하기 위한 보다 적

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여성 직장인의 직무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 직장인의 임금, 고용 안정성, 근로환경, 근로시간 등의 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직장내 성차별 인식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 5차 년도 데이터를 분석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변수의 조작화 측면에

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잠재변수별 신뢰도 검증에서 성역할 태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가 낮게 나타났다. 잠재변수들의 측정을 전제로 사전에 설문지가 설계된 것이 아니었기에 잠재변

수의 신뢰도 문제는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일･가정 양립 갈등이라는 잠재변수를 측정

하는 과정에서 일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항들이 활용됨으로써, 가정이 일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전이모형에 대한 제한된 분석이라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전이모형에 보다 정교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패널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시계열적인 변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일･가정 양

립갈등의 원인과 변화 양상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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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Sex Roles in Family on Work-Family Conflict
Eungyung Kim & Junseop Shim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to reduce the stress of married 

women suffering from making a choice between work and family activity. Despite the 

importance, however, the factors and their structural relationship that affect work-family 

balance have not been intensely studied so far. In this contex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gender role in family on work-family reconciliation with the mediating effects of 

sexual discrimination at workplace, job satisfac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would provide important insights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by establish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affecting 

work-family conflict.

Key words: work-family balance, job satisfac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arital 

satisfaction


